
금호타이어, 복수노조 설립 “긴장”
추진위, 기존 노조와 정책경쟁 선언 … 조합비․전임자 갈등 불가피

7월1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돼 노동계 지각변동이 예고된 가운데 금호타이어에 2번째 노조 설립 움직

임이 일고 있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새로운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최근 사내 대자보를 통해 노조 설립을

선언했다.

추진위원회는 “금호타이어 5000여명 사원 중 금속노조 지회 소속 조합원은 3370명에 불과하다”며 “새 노조

를 설립해 정책 경쟁을 벌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다른 사업장에서도 복수노조 설립신고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광주시 관계

자는 전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7월 중순 이전에 설립을 신고할 예정이며 조합원 모집, 규약 마련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

다”고 말했다.

2010년 한국노총 산하 노조와 별도로 민주노총 소속 지회를 설립한 금호고속 노조(새 노조)도 활동을 본격

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체교섭을 놓고 벌어진 사측과 새 노조의 갈등양상이 주목된다.

회사측 관계자는 “새 노조는 인정하지만 조합비 공제, 사무실 지원, 노조 전임자 지정 등은 관계법령에 따르

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해질 사항”이라며 “2012년 단체협약을 거쳐 대표 교섭단체에게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해

갈등을 예고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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